
전남도, 노후 경유 농기계 500대 조기폐차 첫 실시
- '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대당 100∼2,249만원 -

========================================================================================

  전남도는 농업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38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 5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비를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 농기계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으로 농협의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조기 폐차비는 농기계 제조연도와 마력 등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3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가당 여러 대를 소유

하고 있더라도 1대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농기계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폐차업소인 중･대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분야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만 3백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2차 생성 미세먼지 배출량은 

35만 6천 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 2차생성미세먼지: 가스상태로배출된유해물질이공기중에서화학반응을일으켜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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